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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썰물을�만날�때

When�Life�Hits�Low�Tide

사무엘하�4장�1-12절

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
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2.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
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
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3.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
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 때 즈음에 이스보
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
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8.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
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
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
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10.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
으로 삼았거든
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
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고 이
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1.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 수많은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있지만, 결국 저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내 노력과 애씀이 상관없는 것이 물이 
밀려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나 해야할 일
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나눠봅시다.

2. 인생의 밀물의 때(애쓰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릴 때)와 썰물의 때(애쓰고 노력해도 일
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
가 있을까요?

3.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군대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이스보셋 왕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사울의 집안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봅시다.

4. 썰물의 때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가문에도 결국 무엇이 찾아온다는 말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봅시
다. 

  


